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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낮잠 (The Siesta  c. 1912)

호아킨 소로야 (Joaquin Sorolla 1863 - 1923)

(캔버스에 유채 300 cm x 300 cm 마드리드 소로야 미술관)

호아킨 소로야는 스페인에서‘국민 화가’로 존경받

는 화가이다. 2살 때 부모를 잃고 삼촌과 이모의 도움

으로 미술 공부를 했으며,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인상

주의 운동이 한창일 때 로마와 프랑스에서 그림을 공

부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구었다. 

스페인으로 귀국한 청년 화가 소로야는 사회적 의식

이 담긴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. 그 그림들

은 어둡고 우울했으나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주기 시작

한다. 유명해지면서 그의 그림은 빛을 담기 시작했다. 

특히, 그의 고향 발렌시아 바닷가 풍경과 고향 사람들

을 그리기 시작하며 그의 작품 세계는 햇살과 물결이 

넘실거리는 거대한 빛의 세계로 진화했다. 

마드리드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소로야 미술관은 

소로야가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그의 사후

에 개조한 미술관이다.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햇

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에 정성 들여 가꾼 정원까지 딸

린 아름다운 미술관이다. 소로야는 이곳에서 가족과 

함께 살며 그림을 그렸다. 

그의 화실도 잘 보존 되어 있다.  천정이 높고 환한 화

실에는 소로야가 생전에 작업하던 환경이 그대로 재현

되어 있고, 붉은 색으로 칠한 벽에는 그가 아꼈던 그림

들이 가득 걸려 있다. 유명한‘해변의 산책’그림이 화

실 전체를 내려다보며 걸려 있는데, 그 오른쪽 벽에 걸

려 있던 이 녹색 그림이 유난히 마음을 끌었다. 

선명한 녹색이 가득한 그림 속에는 소로야의 아내와 

자녀들로 보이는 여인과 아이들이 풀밭 위에 누워 있

다.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붓질과 대담하고 시원한 구

도까지 그의 바닷가 그림과 일맥상통한다. 색채로 빛

과 그림자를 묘사해 푸른 풀 위로 햇살이 떨어지는 나

른한 여름 오후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다. 

예술에서는 시대 정신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일

상이 더 큰 의미를 지닐 때가 많다. 사랑하는 이들이 

풀밭 위에 누워 낮잠을 자는 여름 오후의 한때. 흘러

가는 일상의 모습이 노장의 손길로 포착되어 그림 속

에 남아 있다. 대상을 향한 애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

그림을 본 여운은 오래 남았다. 소로야의 자취가 스며

있는 미술관의 구석구석을 살펴 보면서 미술관 전체

에 화가와 그 가족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던 아

련한 오후였다. 

《김동백》  

밤에 차도 중앙선에 사람이 서있으면 엇

갈려 달려오는 자동차 불빛 때문에 사람

이 잘 보이지 않는다. 또 칠판에 쓰여 있는 

글씨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보

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. 주변의 밝기에 따

라 실체가 달라 보이는 사례다(명도대비).

명도는 흰색에서 검정색까지의 범위를 

나누어 단계를 매긴 값이다. 그런데 같은 

명도를 가진 회색이라도 주위의 명도가 

틀릴 경우 실제 명도와 다르게 보인다. 색

깔 역시 배경색에 따라 달라 보인다(색채

대비).

이런 현상을 이해한다면 미술전람회에서 

벽이 흰색으로 칠해진 이유를 짐작할 수 

있을 것이다. 흰색은 명도가 가장 높은 무

채색이다. 따라서 작품들의 색채는 보다 선

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. 인상파 화가들

은 윤곽선에 보색을 사용함으로써 색을 보

다 더 생생하게 보이게 만들었다.

미술 전람회의 벽이
흰색으로 칠해진 이유

■  미술 상식


